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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는 이름처럼 국토방어 이외의 임무는 배제한 형태의 장비가 많다. 특히 전차의 경우 철도수송을 위해 과도한 경량화와 소형화로 50t 미만의 중량을 달성했다. 하지만 이것은 장점이면서 단점으로 작용한다.
전차의 중량은 대부분 방호력과 직관된다.  장갑에 많은 재료를 투자할수록 장갑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그만큼 포탄에 대한 방호범위가 증가하는데 10식 전차의 최대중량은 48t. 바로 옆나라인 대한민국의 K2흑표가 56t인 것을 감안하면 (장비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8t의 무게가 장갑에서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가 64t, 영국의 챌린저2는 62.5t, 프랑스의 르클레르가 54.5~57.4t으로, 적 포탄 방호를 위해 장갑을 추가하면 55t이상의 중량이 나오는 것이 최소한계선으로 볼 수 있는데 10식 전차는 50t미만이므로 방호력을 의심하는 시선이 많다.

하지만 가벼워서 얻은 장점도 있다. 빠른 기동이 가능하고 운송에 있어 부담이 적으며 크기가 작으므로 한정된 공간에 많은 량의 전차를 적재할 수 있다는 것. 이론상 그렇지만 일본의 모든 전차를 합쳐야 한국의 K1전차 보유량을 겨우 넘기 때문에 전차의 크기와 적재량은 비례하지 않는 것같다.

자위대에서는 10식전차를 홍보할 때 안정된 주포와 강한 엔진을 중심으로 기동사격을 중시하는 관점을 드러낸다. 포신 끝에 와인잔을 올리고 헐다운(차체 기울이기)을 선보이거나 퍼레이드에서 급선회 중 사격을 하는 수가 꽤 된다는 것이 증거라면 증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인데, 포신의 스테빌라이징은 디지털화된 3세대 이상의 전차에겐 기본 성능이고 50t미만에 1500마력의 엔진의 조합은 분명 기동에 있어 장점이긴 하지만 서스펜션이 버티질 못해 차체가 심하게 기운다. 포사격시 차체의 흔들림은 모든 전차의 공통점이긴 하지만 정면을 주시한 상태에서 발포했을 때도 크게 흔들려서 유효거리에 가까운 표적에 사격을 할 때 명중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 전차를 이루는 부품의 수명이 급감하는 문제 또한 따른다.
관련사항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2015 후지 종합화력시범 도중 10식전차의 궤도가 이탈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흙 등 이물질이 많이 끼인 상황에서 급선회를 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 저게 쉽게 빠질 정도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므로 부품의 수명에 의문을 표하는 입장도 많다.

전차는 개발 이후에도 꾸준한 개량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이 잦다. 크기 자체도 커서 장비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무엇보다 지상전의 얼굴마담이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개량하는 것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미국의 에이브람스가 있는데, 레오파르트는 2A7까지 업그레이드 되고 에이브람스는 파생형까지 합하면 끝도 없지만 지금은 M1A2 SEP TUSK가 최상위 버전. 개량이 거듭될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붙는 수식어가 많아지는데, 에이브람스는 M1전차의 2번째 개량 버전에다가 전자장비를 강화(SEP)하고 전차시가전투킷(Tank Urban Survival Kit)를 장착한 버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한국만 봐도 K1전차가 K1A1, K1A2, K1E1등 88년도에 제작된 전차를 아직까지도 멀쩡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개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0식 전차는 그게 불가능하다.
전차가 지속적으로 개량될 수 있는 이유는 장비가 들어갈 만큼 충분히 크고 그 무게를 버틸 수 있기 때문인데 10식전차는 그게 자체가 작은데다 전차 자체가 차지하는 무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 장비 하나 업그레이드 하려면 엄청난 연구와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설령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고 해도 전차가 증가된 장비의 무게를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맞는 예시가 레오파르트2. 레오파르트2는 는 과도한 계량으로 전차의 무게가 계속 늘어 포탑의 장갑에 균열이 생기는 등 부작용 사례가 많다. 전차가 수용 가능한 한계선을 넘으면서까지 무리한 개량을 진행했기 때문인데, 안 그래도 작고 가벼운 10식 전차의 한계는 개발 당시 장비가 한계일 것이다.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사실상 자위대가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bookmark: _GoBack]요약하자면, 자위대의 목적인 국토방어에만 집중한다며 문제 없지만 전체적인 성능 차이와 향후 개량을 통한 업그레이드를 본다면 문제가 많은 전차다.

64식 소총은 의외로 7.62mm탄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AR-10에서 파생하기도 했고 미국의 M14를 대체하기 위함이다. 성능 자체는 M14보다 우위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고 설계에 문제가 있어 고정부품이 파손되는 일이 잦다. 그래서 테이프로 보강하라는 교본이 존재하는데, 야전에서 응급상황에 테이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장이 나니까 테이핑을 하라는 것. 명백한 설계 오류다. 그리고 특이하게 양각대가 기본 옵션이라서 탈부착은 안 되고 사용을 할지 말지만 결정 가능하다. 덕분에 총기 자체의 무게가 늘어나 단점으로 작용한다.

89식 소총은 AR-18을 베이스로 제작한 현재 일본 자위대의 제식 소총. 단가가 많이 낮은 소총에서 파생했는데 한국의 K-2소총을 5정이나 살 수 있고 K-3기관총은 세 정이나 살 수 있다.
단가가 심각하게 높은 이유는 모든 제작과정이 절삭가공과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공업으로 일어난 일본인데 단가를 낮추지 못한 건 명백한 정부의 실수다. 단가는 둘째 치더라도 군수품인데 제작시간이 길면 유사시 보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 

일본의 특수부대인 S.A.T에서도 89식 소총을 사용한다.
